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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6. 7. 2.(목)

“건강으로 만나고, 문화로 소통합니다”
- 하나원 화천분소,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건강지원·문화행사 개최(7.2.) -

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(이하 ‘하나원 화천분소’)는 

7월 2일(목), 북향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소통행사를 개

최했다.
 

 o 이번 행사는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연계해 지역사회와의 

교류를 확대하고, 하나원 화천분소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

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.

 

 o 행사에는 강원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북향민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

화천군수, 화천군의회 의장, 화천경찰서장, 간동면장, 간동면 이장단 

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.

□ 하나원 화천분소는 이번 행사에 앞서 6월 22일(월), 간동면 주민을 

대상으로 1차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. 이번 행사에서는 1차 

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2차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.
 

 o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혈당·빈혈·콜레스테롤 간이검사, 치과 구강검진, 

구강보건 교육, 한방 건강관리 교육 등이 진행됐다.
 

 o 참여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

했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, 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

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

□ 또한, 하나원 화천분소는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‘하나원과 지역

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한마당’이라는 이름으로 문화행사를 함께 진행했



- 2 -

다.

 o 문화행사에서는 북향민 공연단 ‘남북통일 코리아’가 참여해 ｢반갑습니다｣, 
｢그리운 금강산｣ 등을 공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

 o 이어 ｢남북한 문화의 이해｣를 주제로 북향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

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를 이해

하고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.

□ 하나원 화천분소 김영일 분소장은 “하나원 화천분소의 최우선 역할은 

북향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지만, 시설 개방을 계기로 

북향민과 지역주민 간 가까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”라며, 

“건강지원과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북향민과 지역

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□ 하나원 화천분소는 앞으로도 화천군, 간동면사무소 및 이장단 등과 

협력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, 건강지원과 문화행사 

등을 통해 북향민과 지역사회 간 소통사업의 정례화 및 확대 방안을 

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
붙임 : 관련 사진(별도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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